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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견기업도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24년부터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도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를 
통해 상거래 매출채권을 신보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 가능

- 팩토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등의 특례를 참고하여 추후 시행령에서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할 예정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신용보증기금법｣(이하 ‘신보법’) 개정안이 12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는 신보가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

으로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

부터 대금을 회수함으로써 기업의 조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판매기업

  ­ 신보에게 매출채권을

    매도하여 현금화

 ▪구매기업

  ­ 신보에게 대금 상환

 ▪신보(팩터)

  ­ 판매기업에 자금제공

  ­ 구매기업으로부터 회수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는 ’21.2월 시작되었으며, 중소기업이 부채비율 상승 

없이 신속하게 유동성을 확보하여 현금흐름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왔다. 구매기업의 대금 미지급에도 판매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으며 은행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대비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장점도 많아, 중견

기업에 대한 팩토링서비스 공급 요청이 많았다. 

  이번 ｢신보법｣ 개정으로 중견기업도 ’24년부터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시행초기인 만큼 

팩토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중견

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기술보호지원, 매출채권

보험에 관한 중견기업 지원특례 등 사례를 참고하여 시행령에서 매출액 등 

3,0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추후 경제상황 및 지원여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정부는 ’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팩토링서비스 공급규모*를 금년보다 

600억원 증액한 1,500억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신보는 팩토링서비스 공급

대상에 중견기업이 포함되더라도, 중소기업에는 팩토링서비스를 금년 공급

규모인 900억원 이상을 공급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예정

이다.

    * 팩토링서비스 공급(억원) : (’21.4∼12월)400 (’22년)600 (’23년)900 (’24년e)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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